
이홍기 퇴출과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서명 요청 
 

[서명 청원의 취지]   보험금 16 만여 달러를 수령해 이를 은폐하고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한 이홍기 

제 35 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제 36 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한인회 공금 5 만 달러를 빼내 돈세탁을 

거쳐 공탁금으로 제출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홍기 씨의 36 대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이씨는 경찰이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일간지에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비방광고를 일삼았고, 동포들에게 사죄하고 퇴진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인회장이란 

직함을 도용하고 한인회관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한인회 총회를 개최해 이홍기와 그 주변 

인사들을 퇴출시키고 한인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서명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명 청원의 내용]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한인회칙에 근거해 조속한 한인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 회칙 제 11 조 2 항은 “정회원 100 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때 정회원은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인 혈통을 말합니다. 
 
이홍기 씨는 회계보고서 조작,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도 일부 세력을 등에 업고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뻔뻔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포들의 염원과 동의를 받아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 철거해 한인회관 2 층 캄캄한 곳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인회는 정상화 돼 애틀랜타 한인동포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한국인의 권익신장과 위상을 높이고자 일해야 합니다. 15 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직 한인회장 및 대다수 한인단체장들로 구성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루 속히 총회를 소집해 망가진 

한인회를 수습해 바로 세우고 새 지도부를 선출해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인회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이 길의 첫 걸음마가 바로 한인총회 소집 서명 동의입니다. 부디 많은 동포들이 동참해 한인들의 정의감과 

기개가 살았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 서명은 18 세 이상의 한국인  또는 양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혈통인 사람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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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날짜:    

영문이름  

이메일 주소  

거주지 카운티 또는 도시(영어 or 한글)  

본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서명, 

영문 이름, ‘동의함' , 'Yes'  중 택일) 

 

                  


